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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석헌이 꿈꾼 씨알공동체

1. 함석헌(1901~1989)의 공동체를 향한 꿈의 여정

1) 오산공동체
함석헌이 역사교사로 10년간(1928~1938) 봉직하면서 학교에서 용덕

리로 넘어가는 언덕 기슭에 3천평 정도의 과수원 경영. 그곳에 일자집
이 있었는데 여기에 자취나 하숙이 어려운 학생들을 먹이고 재우며 보
살핌. 일자집을 늘려 지으며 이곳을 유지함. 일제의 강압으로 교사를 사
임하고도 2년간 이 공동체를 유지함.

2) 송산공동체
1940년 창씨개명을 거부하고 평양 교외 송산리에 농사학원을 경영. 

한국농촌의 계발과 조국의 독립을 준비하는 센터로 평양송산농업학원
을 경영하던 김두혁이 일본 동경농대로 유학을 계획하면서 함석헌을 모
셔오려고 함. 이것이 오산출신 일본 유학생회에 알려지면서 송산학원 
인수를 위한 모금운동 전개. 오산에 있던 함석헌을 교장선생으로 송산
으로 모셔감. 이렇게 개교한 송산농업학교는 일제의 탄압으로 6개월만
에 폐교. 함석헌은 김두혁의 계우회사건에 연루, 평양 대동경찰서 유치
장에 수감된다.

3) 천안 씨알공동체
1957년 3월 충청도 천안 봉명리에 정만수라는 이가 30년 이발장이로 

푼푼이 모은 돈으로 어두운 농촌을 비추는 등불을 켜보자는 뜻으로 남
들이 돌아보지 않는 묵은 땅을 사서 나무를 심고 과수원을 만들었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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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김병태라는 이가 그 목적으로 강당을 짓기 시작했는데, 경영이 어려
워지자 정만수가 간청하여 함석헌이 이것을 인수하여 운영함. 씨알농장
이라 이름함.

함석헌은 중앙신학 학생이던 홍명순과 함께 “간디가 남아연방에서 
60명 남녀 동지와 톨스토이농장에서 일을 하며 아이들을 가르치고 인쇄
기를 손수 돌려 인디언 오피니언을 발행하며 남아연방과 싸우던 것을 
생각하면서 이곳에 왔다.” 몇 년간 6-7명의 청년들과 농장을 운영했으
나 “타고난 나의 뜨뜻미지근함과 ‘글쎄’로 3년이 되는 오늘에도 아직 제 
살림을 온전히 못하고 있다.”(사상계 1959년 12월호 ‘씨알의 설움’)

4) 안반덕 씨알공동체
1961년 7월 함석헌을 따르던 김종태(천안농장에 참여했고 현재 대전 

‘평화의 마을’ 이사장)가 해병대를 제대하고 공동생활의 장으로 강원도 
고성군 간성면 소천리에 문을 열었다. 그리고 함석헌을 모셔왔다. 한때 
70-80명에 이른 적도 있지만 함석헌이 주로 서울에 있으면서 그를 따
르는 청년 2-3명이 이곳을 지키며 몇 년간 유지함.

5) 모산구화공동체
천안농장을 판 돈으로 1973년 6월 충남 아산군 배방면 북수리에 함석

헌의 평생의 꿈인 신앙과 교육을 겸한 농촌교육의 전망을 꿈꾸며 구화
학교를 매입함. 

2. 함석헌의 꿈

 씨알농장에 머물면서 쓴 글에서 이렇게 말한다.

나는 ... 그래도 믿음과 교육과 농사를 하나로 껴붙여 돈 아니고 사는 세상을 
만들어 봤으면 하는 꿈은 언제나 놓지 못하고 가지고 온다. 일제 강점기에
는 그걸로 일본과 싸우려 해봤고, 오늘은 또 그것으로 대적과 싸우련다. 

 1957년 씨알농장을 시작하면서 ‘옷을 팔아 칼을 사라’는 글에서 이
렇게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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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 씨알농장에서 일하는 목적은 혼의 힘을 기르자는데 있다. 혼의 
힘은 길러서 무엇 하나? 이 앞으로 있는 무서운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다. 
이 앞으로 우리는 우리나라로도 그렇고, 인류 전체로도 그렇고, 반드시 어려
운 대목에 다다를 것이다. 그 어째 그러냐? (...) 무언지 모르게 그런 강한 
직감이 있다. 이 의미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다.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여 준비하는 것이 있어야 할 것이다.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에 의하면 이 앞으로 있는 싸움은 몸의 힘, 물
질의 힘으로 싸울 것이 아니고, 혼의 힘을 가지고야 싸워 이길 것이다 

1970년 <씨알의 소리>를 창간하면서 두 번째 창간 목적을 ‘유기체적 
공동체 실현’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유기적인 하나의 생활공동체가 생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
람은 혼자는 못삽니다. 독신생활을 하는 사람조차도 혼자가 아닙니다. 가족
이거나 교회거나 무슨 클럽이거나 간에 하여간 하나의 세계를 가지고 있습
니다. 사람이 강해지는 것도 이 때문이요 약해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평
소에 약하던 사람도 여럿이 뒷받침을 해주면 놀라운 용기를 얻어 도저히 보
통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고, 반대로 아주 용감하던 사람도 자기가 
감옥에 간 후 제 어린 것들이 길가 헤맬 생각을 할 때에 그만 간장이 녹아버
립니다. 그런 실례를 우리는 많이 압니다. 그러므로 악과 싸우려면 개인플
레이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나서는 사람 편에서 영웅심을 청산해야 하는 
것은 물론 주위에서도 만일의 경우 그의 가족 혹은 그의 평생의 관심거리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질 준비를 해야 합니다. 

3. 씨알공동체의 세 차원

 (이것은) 교육과 종교와 농촌을 하나로 연결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삼각추와 같습니다. 이 셋이 서로 손을 잡고 서서 하나의 바닥을 이루고 
그것이 점점 자라 한 점으로 초점을 이루는 곳에 창조적인 생명의 불꽃
이 섭니다.

1) 씨알교육 : 씨알사상을 토대로 씨알들이 알찬 씨알들로 살아가도록 하는 
교육. 강의나 이론교육과 생산의 땀흘림(생명노동)이 병행
2) 영성(종교) : 씨알의 존재가 내재와 초월의 담지자인 이상 영성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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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촌 : 생명을 살리고 기르는 생명공동체로서 농촌이 중요. 생명노동의 
장(생명노동(농사)은 실천 행동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

4. 씨알공동체의 살림살이

간디의 아쉬람 공동체처럼 씨알공동체에도 생활규칙과 일과표가 있
었다.

- 일과는 4시 기상, 세면, 찬송가, 1시간 명상, 아침식사 후 노동, 10시 취침.
- 살림살이(생활규칙) 12가지
1) 늘 하늘을 우러러보자
2) 몸은 언제나 꼿꼿이 가지자
3) 닭 울릴 때 일어나 하루 살림 준비하자
4) 내 몸 거둠을 내가 하자
5) 먹고 입음을 간단히 하자
6) 술 담배를 하지 말자
7) 하루 한번 땀을 흘리자
8) 날마다 글읽기를 잊지 말라
9) 때때로 산과 바다에 나가자
10) 산 물건을 죽이지 말자
11) 빚을 지지 말자
12) 시골을 지키자

5. 맺음말

 함석헌은 자신을 일러 ‘나는 실패의 사람’, ‘실패하기 위해 온 사람’
이라 했다. 그러면서 그 실패의 변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사람은 원대한 정신에 살아야 합니다. 성공을 못하더라도 원대한 이상에 
살다가 거기서 죽는 것이 참 삶입니다. 마치 만년눈의 히말라야 영봉을 기
어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오르다, 오르다 눈 속에 죽어도 좋습니다. 발로는 
못 디디어도 가슴에 안고 죽는 그 영(靈)의 봉우리가 살아서 부르짖어서 뒤
이어 올라오는 수많은 용자(勇者)를 티끌 속에서 불러내고야 말 것입니다.
(전집4, 3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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